
《백두산대학》을 나와야 한다. 

어느해 겨울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성스러운 항일의 전구들을 돌아보시고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그이의 

존안에는 한없이 숭고한 사색의 세계가 비껴있었다. 

숭엄한 격정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흰눈덮인 백두산에 오르니 몸과 마음에 혁명열, 투쟁열이 흘러들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된다고 하시며 저력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걷는 이길은 혁명가의 신념을 키워주는 혁명대학과정안이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 우리 당의 혁명사상, 굴함없는 혁명정신을 

알자면 누구나 백두산에 와보아야 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웠다. 

백두산에 오르실 때마다 어이하여 그이께서 세찬 칼바람을 즐겨맞으시는지, 

차디찬 생눈길도 기꺼이 헤쳐가시는지 사무치게 절감하게 되는 그들이였다.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을 더없이 소중한 혁명대학과정안으로 보시였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 

에로 더욱 힘있게 떠밀어주고계시는것이다. 

이런 생각에 잠겨 흥분을 금치 못하는 일군들의 귀전에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간곡한 음성이 다시금 울려왔다.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닮은 견실하고 유능한 

정치활동가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려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에 솔선 

참가하여 《백두산대학》을 나와야 한다. … 

그 고귀한 가르치심을 새기는 일군들의 눈앞에는 어려왔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헤쳐가신 길을 따라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날리며 《백두산대학》에로 향하는 일군들의 미더운 모습이,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인민군장병들의 용용한 대오가. 

 

 


